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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카니발

한국지엠 쉐보레올란도

기아자동차 카렌스

쌍용자동차 코란도투리스모

아웃도어 레저와 캠핑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뚜렷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
다. 2014년 1∼5월 국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SUV와 RV, 미니밴 등을 포함한 레저용 차량의
판매량이 15만6308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27%를 차지했다. 3대 중 1대는 레저용 차량인
셈. 다양한 레저용 차량들 중에서도 최근 자동
차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바로 미니
밴이다. SUV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여행
과 레저를 즐길 수 있으며, 9인승 이상 미니밴
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차체 크기는 SUV와 비슷하거나 약간
큰 편이지만 주차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치를 적용해 운전도 생
각보다 어렵지 않다. 대표적인 국산 미니밴 4종
의 특징을 살펴봤다.

뀫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미니밴, 카니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카니발

의 가장 큰 매력은 스타일이다. 투박한 아저씨
타입의 미니밴에서 젊은 아빠 느낌의 세련된 스
타일로 변신했다. 기존 모델 대비 높이는 40m
m 낮추고 축거(휠베이스)는 50mm 늘리는 다
이어트를 감행한 것이 주효했다. 누가 봐도 참
멋있다.

운전도 편리하다. 차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차세
대 차체제어장치와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
을 바꾸면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경보해주는 차선이탈 경보시스템도 갖췄다. 주
차 걱정도 없다. 누구나 쉽게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차조향 보조시스템(SPAS)
을 갖추고 있다.

실내 공간도 더욱 여유로워졌다. 9인승 모델
의 경우 시트 구성을 기존 3열에서 4열로 조정
하고 독립시트를 적용해 더 쾌적한 승차감을 경
험할 수 있다. 특히 4열에는 세계 최초로 팝업
싱킹 시트를 적용했다. 필요시 4열을 접어서 바
닥으로 숨기면 최대 546L의 적재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3열 공간도 더 여유로워졌다. 4열 시트를 접
은 후 3열을 뒤로 밀 수 있어 탑승자들의 거주성
을 높였다. 스마트키를 지닌 채 차량의 뒤쪽으
로 이동하면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뒷문이

알아서 열리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뀫넓고 실용적인 패밀리밴, 올란도
7인승의 콤팩트한 디자인을 갖춘 한국지엠의

올란도는 EZ-Tech 기술을 적용해 누구나 힘들
이지 않고 원터치로 시트를 폴딩해 뒷좌석 공간
을 활용할 수 있다. 2·3열은 폴딩하면 완전히
평평한 공간이 확보된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
는 기능이다.

내부의 수납공간에도 세심함이 담겨있다. 센
터콘솔 트레이에 2개의 컵 홀더를 마련했다. 탬
버형 덮개가 적용된 콘솔박스를 탑재해 깔끔한
정리가 가능하다. 또 트렁크 하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어 트렁크 수납함을 적용했다. 센
터페시아 속 시크릿큐브 공간에는 iPod, MP
3플레이어 등을 연결할 수 있는 USB포트와 소
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깜찍하게 숨어
있다.

또 선바이저 화장거울 조명을 동반석까지 확
대했다. 운전자가 3열좌석의 승객까지 눈을 맞
추며 대화할 수 있도록 컨버세이션미러도 장착
되어 있다. 1열부터 3열까지 좌석을 극장식으
로 설계한 것도 눈에 띈다. 탑승 인원 모두가 전
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만
끽할 수 있다.

뀫국내 유일의 4륜구동 미니밴, 코란도 투리스모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의 최대 장점은

사륜구동(4WD)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국내 유
일의 미니밴이라는 점이다. 카니발, 토요타의
시에나 등 경쟁모델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하다. 빗길, 눈길, 험로 등에서 탁월한 안정감을
발휘한다.

커다란 차체 크기를 잊을 만큼 운전도 편안하
다. 일상 가속 영역인 시속 120km까지는 승용
차와 다름없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
구동에 베이스를 둔 설계 덕분에 코너링과 승차
감이 전륜구동 차량에 비해 훨씬 안락하다. 고

급 대형차들이 대부분 후륜구동 차량인 것도 이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인 체어맨 W와
동일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해 정숙
성을 높이고 잔진동을 줄였다.

안전시스템도 충실히 갖췄다. 악천후, 급선
회 등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량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엔진 출력 및 브레이크를 스스로 제어
해 차량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ESP(차량자세제어시스템)가 적용됐다. ARP
(차량 전복방지장치), 브레이크 페달을 충분히
밟지 못했을 때 전자적으로 판단해 제동력을 신
속히 증대해주는 BAS(브레이크 보조시스템)
등이 장착돼 신뢰감을 준다.

뀫승용 감각의 운전이 편리한 미니밴, 카렌스
차체 높이가 4cm 낮아지면서 안정감과 스타

일이 살아났다. 기아차 K시리즈의 디자인을 접
목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풍긴다. 실내에
앉으면 이전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련미가
느껴진다. 중형 세단인 K5에 앉은 듯한 인테리
어 디자인과 계기판 각종 버튼 등도 만족감을
준다.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누구나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수입 미니밴을 만난
듯한 느낌이다. 평소에는 출퇴근용 세단, 주말
에는 레저용 미니밴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을 보면 특히 2열 시트가 편리하다.
2열 레그룸(940mm)과 2열 숄더룸(1440mm)이
기대 이상으로 넉넉해 4인 가족이 장거리 여행
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2열 시트를 뒤로
16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앞
뒤로 18cm를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도
갖췄다.

주행 성능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하며
안정감이 느껴진다. 차체자세제어장치(VDC)
와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
을 통해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VS
M(차세대 VDC)이 장착된 덕분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넓은좌석과적재량…미니밴과함께라면여행이즐거워진다
국산 미니밴 4종 비교해보니…

카니발, 더 편해진 좌석…가족여행에 딱

올란도, 1∼3열 좌석 극장식 설계 돋보여

코란도투리스모, 국내유일 4WD미니밴

카렌스, 평일엔 출퇴근용·주말엔 레저용

기아차의 준대형 세단 K7이 더욱 업그레이드되
어 출시됐다. 새롭게 선보인 ‘K7 2015(사진)’는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신규로 적용하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점등 이미지를 기존보다 날렵
하게 디자인했다. 또 트렁크 내부 하단 크롬 장

식, 신규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알로이 휠과 전
면가공 17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해 준대형 세단
의 고급감을 더했다. 앞좌석 통풍시트, 개별 타
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 자외선 차단 글라스
(윈드 쉴드),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트림도 엔진별로 단순화했다.
2.4 프레스티지 2960만원, 3.0 프레스티지 3300만
원, 3.3 노블레스 3950만원이다.

현대자동차는 14일(현지시간) 현대차 터키공장
누적생산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생산된 100만번째 차량은 독일로 수출 예정
인 i10이다. 현대차는 2007년 터키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6만대에서 10만대로 늘린데 이어, 지
난해 6억900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생산량 20만

대 체계를 갖췄다. 현대차는 연간 생산량 30만
대의 체코공장과 20만대의 터키공장을 두 축으
로 유럽생산 50만대를 달성하고 유럽시장에 본
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타이어가 메르세데스-벤츠 뉴 C-클래스와
BMW 뉴 미니에 신차용 런플랫 타이어 공급을
시작했다. 한국타이어가 공급하는 상품은 대표
적 초고성능 타이어인 ‘벤투스 S1 에보2’의 런플
랫 버전이다. 런플랫 타이어는 펑크로 인해 타이
어 안의 공기가 없어져 공기압이 감소해도 일정
한 속도(보통 80km)로 100km 전후 거리를 주행
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말한다. ‘벤투스 S1 에보
2(Ventus S1 evo2)’는 3세대 런플랫 타이어로
열 발생 제어 기능을 강화했다.

기아자동차 ‘K7 2015’ 출시 현대차 터키공장 누적생산 100만대 돌파

한국타이어, 벤츠에 ‘런플랫 타이어’ 공급

이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유심(USIM·가
입자식별모듈)에 저장·보관할 수 있다. 국내 통
신 3사는 고객정보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심 기반의 공인인증서 서비스 ‘스마트인증’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

인을 위해 폭넓게 이용되는 수단이다. 하지만 각
종 악성코드를 통한 탈취사고가 기승을 부리면
서 보안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스마트인증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칩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차세
대 공인인증서비스다. 특히 스마트폰 유심과 공
인인증서를 일체화함으로써 외부 복제가 불가
능해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게 통신 3사의 설명
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기

반 인증 방식에 대해 보안토큰과 마찬가지로 보
안 1등급 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스마트인증
서비스는 휴대성이 높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에서도 이용 가능
하기 때문에 편의성도 우수하다.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지원하는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인증’을 검색해 애플리
케이션을 내려받아 가입할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금융권과 공동 협력해 스마
트인증 서비스 확산에 노력할 것이다”며 “향후
에도 유심을 활용한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공인인증서, 유심에보관하니안심

통신 3사 유심 기반 ‘스마트인증’ 출시

보안1등급매체지정…외부복제불가능 기네스북 공식 인증을 받은 세계 최대 스크
린을 보유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가 4K영상을
볼 수 있는 최첨단 영사기를 도입했다. 서울 잠
실 제2롯데월드 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는 세
계 최대 스크린이 설치된 메인 상영관 ‘수퍼플
렉스 G’에 아시아 최초로 ‘4K쿼드영사시스템’
을 도입했다.

4K영사기는 기존 디지털 영화의 2K 해상도
영사기보다 2배 높은 고화질을 볼 수 있는 영사
시스템. 4K쿼드영사시스템은 이러한 4K 영사
기 4개를 동시에 스크린에 투사해 선명한 화질
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새 영사시스템과 함
께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의 6개 상영관에 첨단
음향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시스템도 도입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롯데시네마월드타워 ‘4K쿼드영사시스템’ 도입

아시아 최초…기존 2K에 비해 화질 2배

서울시내 대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비
용은 8400만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사
회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결혼비용
으로 평균 8368만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유계숙 교수
가 2012년 5월과 6월에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
교 재학생 중 미혼이면서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
고 답한 38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학생은 1억814만원, 여
학생은 5974만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 5000만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
로 봤다. 이는 한국결혼문화연구소가 2011년 전
국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23쌍의 실

제 결혼비용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에 비해 남학
생은 약 5000만원 적게, 여학생은 약 1000만원
정도 많게 응답한 수치다.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 결혼
비용 부담의 남녀격차가 줄어들고,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으로 변모해간다고 볼 수 있다고 분
석했다. 하지만 아직도 남학생들의 기대비용이
5000만원 정도 많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의 결혼문화가 여전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기
대결혼연령은 평균 29.76세(남 30.63세, 여
28.90세)로 만혼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기대
하는 본인부담 결혼비용이 많을수록 기대결혼
연령은 지연되는 결과가 나왔다. 김명근 기자

비용 부담 남녀격차 줄어드는 추세

대학생이생각하는결혼비용 ‘약 8400만원’


